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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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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19.1 시행)에 따라 

살균·살충·살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무해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유해성·위해성을 

사전에 입증·검증(승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그 외에 보존이나 미생물 증식 억제 

등 제품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보존제 등으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은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하는 등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가전제품은 보존 또는 항균처리된 냉장고·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복합제품으로, 가전제품 제조사 뿐 아니라 가전제품 부품의 

제조·수입사도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자·판매중개자·구매대행자도 적법한 살생물제를 취급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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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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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1.1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부품이 장착된 가전제품 예시>

필터 변좌 고무몰딩

노즐/도기 살균용 
전기분해장치

손잡이

<공기청정기> <비데> <냉장고>



다만, 현재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산업계가 제도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용이 일정 

기간 유예되고 있으므로, 가전제품 업계를 포함한 살생물제 취급 업체들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을 적법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을 주장하지 않는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령,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보존 처리된 고무, 플라스틱, 필터 등에 “항균”, “바이러스 제거”, “항균력 

99.9%”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25년 12월 이후부터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불법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제조사뿐 아니라 가전제품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수입사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안내하여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통망 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고·승인 여부뿐 아니라 사용되는 부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적법한 살생물제로 제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표시·광고의 경우 일단 시장에 출시되고 나면 회수가 어렵고 수정이나 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부적절한 표시·광고는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사업자정례협의체(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쿠쿠홈시스,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가전제품산업 이해 당사자별 살생물제 관련 의무와 이행사항에 대해 업계 여건을 반영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을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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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적절한 표시·광고,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 제조사, 부품의 제조·공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별, 취급 살생물제 및 승인유예·경과조치 기간별로 차별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전제품 산업계 이해관계자별, 안생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별 기업의 의무와 이행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가전제품 및 가전제품 부품 제조·수입사, 

판매유통자 및 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 유통망 내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살생물제 제도이행을 위한 노력, 

비용의 중복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 사업자들 스스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유통 시 판매자의 추가적인 광고 내용에 관한 확인 등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국민 안전에 대한 노력으로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살생물물질(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가전제품 환경, 

살생물제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른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 안전성·효능 검증 제도는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제품의 안전기준(승인된 살생물제 사용) 및 

표시·광고 이행시, 현재 시행 중인 미국·유럽 등의 살생물제 규제 수준에도 부합하게 되므로 가전제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가집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향후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법률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이 변화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자료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안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내 가전제품 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비고

가이드라인 제정 2025년 2월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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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의의1.2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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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기반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지정하여 품목에 따라 

설정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거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및 살생물제 구분>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제품·처리제품 구분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신고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신고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 경화촉진제 신고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신고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신고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신고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신고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신고

살생물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구제제품
기피제 신고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신고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살생물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제도 개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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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26년 현재 안생품은 총 43개 품목으로 그중 세정제 등 35개 품목은 신고대상 안생품으로, 감염병 예방 및 

보건용 살생물제품과 가습기 관련 제품 8개 품목은 승인대상 안생품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준수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

chemp.mcee.go.kr)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생품 품목중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승인대상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내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분, 

용도 및 제형, 표준사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화학적 

위해성과 위해의 예방 방법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생품이라 하더라도 살생물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등과 같이 살생물제품에 해당이 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등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유예 종료시점까지 살생물제품으로써 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부칙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이후 1년 동안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유예 가능합니다. 

승인유예기간이후에는 안생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안생품으로 제조·수입이 불가하며,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후부터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4조 2. 판매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됩니다.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효능 등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에 한해 제조·수입을 허용합니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 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과 효능 평가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승인물질의 제조·수입사도 동일해야 함)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보존 또는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안전기준)하여야 하며, 

처리제품의 효과를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제의 개념 및 예시>

살생물제 개념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에탄올, CMIT/M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중 

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
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10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 개요2.2



한편,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된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통해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의 용도·유해성·위해성 등에 

따라 ’23년부터 최대 ’29년까지 승인유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국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생물제품의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에 대한 경과조치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며,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고시되지 

않았거나, 지정 해제·제조수입 금지시 해당 기간은 단축됩니다. 

특히 동일한 살생물물질이라도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달라지며, 이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 기간이 연동되어 달라지므로, 

물질별·제품별 해당 살생물제품유형과 상세 승인유예기간, 승인 여부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유형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유예기간
물질 ~ '23.12.31 ~ '24.12.31 ~ '27.12.31 ~ '29.12.31

제품 ~ '25.12.31 ~ '26.12.31 ~ '29.12.31 ~ '31.12.31

*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및 **미생물 살생물물질의 경우 ’29년 12월 31일까지 승인 유예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25.12.31 개정)

만약 해당 제품이 살균·소독제·살충제·기피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주장을 하면 

제품의 형태(섬유, 플라스틱, 가죽 등)와 상관없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26년 1월 부터는 미승인된 

살생물제품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제한된 효과 주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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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가전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및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적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생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적용되는 시점 및 관리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생품의 경우 현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5항 등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과 동법 

제10조제6항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해당 품목별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안생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에 따라 각각의 

제도 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 이행 방법 등을 가전제품 제조사, 부품 공급사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완
제
품

가전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살생물제품
• 살균제, 보존제 등
• 현장발생형 제품

•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 �(~’31.12.31. 이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 필수)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대상

신고대상

살생물처리제품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항균기능 제품

살균제

가습기용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非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
품
·

사
용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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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이해당사자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받는 가전제품은 최종 완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과정에서 살생물 기능을 취급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모든 공급망의 주체에게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살생물제가 처리된 가전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해당사자는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입사는 

물론이고, 가전제품 부품(가전제품에 잔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자재 포함)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가전제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가전제품 제조사 및 부품 공급사, 통신판매자 등 각 이해당사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2부 5.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제조사

가전제품 부품 공급사(1차)
통신판매
중개업자

가전제품 부품 공급사(n차)

정보전달살생물물질·제품 정보

살생물물질·제품 정보

표시·광고 정보

표시·광고 정보정보전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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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편)



1.1.1. 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3호)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1.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01

용어 정의

15

생활화학제품1.1

1.2.1. 살생물물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1.2.2. 살생물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1.2.3. 살생물처리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을 말합니다. 

살생물제1.2



1.3.1. 광고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살생물제의 정보, 사용 용도,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2. 주장

광고나 표시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사용 지침이나 매뉴얼과 같은 정보에 포함된 문구, 표 또는 그림을 주장이라 

합니다. 

특히 효과·효능에 대한 주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특정 효능 또는 작용이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16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 개요1.3

1.4.1. 제품의 살생물 기능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제품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1.4.2. 제품의 보호 

제품에 대한 살생물처리의 효과를 뜻하며,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를 말합니다.

※ 제품의 보호 효과는 제품 외부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제품의 살생물 기능으로 보지 않음

1.4.3. 제품의 주된 목적(살생물제품)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의 건강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살생물 기능과 목적1.4



1.4.4. 제품의 부수적 목적(살생물처리제품)

제품에 살생물 처리를 하였지만,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부분)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있지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4.5.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제품에 대한 주장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주장입니다. 

1.4.6. 주기능

제품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해당 기능이 없을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기능 또는 다른 기능에 비해 

특별히 강조한 기능을 말합니다. 

가. �(질병 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 또는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 살생물 효과·효능을 주장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주기능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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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1.4.7. 복합제품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복합제품입니다. 복합제품 중 하나의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이고 그로 인해 복합제품의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경우, 복합제품 제조·수입자는 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판매 시에 가전제품 고무패킹 등에 

항균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광고나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가전제품 사용안내서에는 고무패킹 등의 

항균처리에 대한 안내(표시의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8.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로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한 물질을 말합니다.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법 

부칙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4.9. 현장발생형 살생물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현장에서 전기분해, 광분해 등의 반응에 의해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살생물제품을 말합니다. 

※ �UV 살균은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UV와 촉매를 이용하여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

1.4.10. 나노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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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화학제품안전법」 제1조)2.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화학제품안전법」 제5조)2.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법 제7조) 및 위해성평가(법 

제8조)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 조사항목 

①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②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조사방법 : 서면조사(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 사용)

실태조사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법 제8조 등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 그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전에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적합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제5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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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법 제10조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용도, 

효과·효능, 안전성 등의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2.4

현재는 안생품에 해당하는 제품이지만,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제품 유형별 유예기간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안생품’은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가 있으며, 앞서 제1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는 ’25년 12월까지, 목재용 보존제는 ’26년 12월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대상 안생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는 ’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생품으로서 신고했거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승인유예기간내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이후에는 더 이상 안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다만,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예시, 살균제 제품 승인을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제품의 승인유예 기간은 기존 ’25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연장)

신고·승인대상 안생품의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항 등)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8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한글 활자의 크기가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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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2.6

살생물물질은 함부로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참조)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서(이하 “기존살생물물질”),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1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살생물물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2.7

• 품목
• 제품명
• 용도 및 제형
• 제조연월
• 유통기한
•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
• 어는점
• 액성

• 표준사용량
• 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
•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제품에 한함)
• �판매자, 주소, 연락처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신호어 및 그림문자
• �사용방법
• �사용상 주의사항
• �응급처치
• �안전기준확인 마크
•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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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고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되는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유해성, 효능 시험자료 등 미리 제품승인 준비를 해야만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에 승인완료가 가능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지만,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 아니거나, 지정이 해제, 제조·수입이 금지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가 단축됨(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하지 않고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제3조에 따라 적법한 살생물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1항)2.8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정보 및 대상 물질의 
제조·수입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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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31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상기 승인유예기간에 1년 추가 연장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산정 필요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2.9

•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번호 
• 제품명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 효과·효능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사용량·용법
• 제품 유해성·위험성
• 사용상 주의사항
• 응급처치
• 보관 및 폐기방법

• �중량·용량
• 제조·수입자 정보
• 유통기한
•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대상제품에 한함)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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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수입 

제품의 경우 유사성 기준을 충족) 사용해야 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승인 물질 포함),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적법 여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제도이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유사성 기준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국내 승인된 물질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1항)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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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시사항 외 질병 예방 등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이나 특정균 제거 성능 등 ‘주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다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2.11.2. 표시 방법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가.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나.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시 부여된 처리제품의 표시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

2.11.1.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2.11

가.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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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안전·표시의무 이행 시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의무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까지 유예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다만, 공산품 등 고형 완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2033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다만,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제4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 산정 필요

<살생물제품유형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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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은 2019년 시행되어 2031년까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모두 완료됩니다. 

업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에 대해 살생물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한다면 

미리 승인준비를 하고 승인유예기간내 승인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업체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공급받는다면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공급받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여부,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여부 등 일정에 맞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승인여부 등에 따라 변경되며, 특히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업체들의 자진취하·불승인 등의 이유로 물질 목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고시된 물질 목록을 “3.3.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에 따라 다시 

확인하여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1. 추진 경과

(1) 법령

03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화학제품안전법」  추진 경과 및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3.1

▶ �(’19.1.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8년 12월31일 이전 유통 살 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 시 승인유예 부여

▶ �(’20.3.24.) �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개 규정 신설, 
기존살생물물질 상시 신고제도, 포상금 제도, 척추동 물시험 최소화 
원칙 도입 등

▶ ��(’21.1.1.) �	 �하위법령 개정·시행 →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 품질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한시적 승인면제 절차, 신 고·승인 사항과 다른 효능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정 신설

▶ �(’25.12.31.) �	 �부칙 개정·시행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2019년

2020년

2021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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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생물물질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 (~’19.6.30.) 	기존살생물물질 827종 신고완료

▶ (’19.11.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673종 행정예고

▶ (~’19.12.11.)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신고기간 운영

▶ (’19.12.31.) 	 �기존살생물물질 741종 최초 고시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승인물질/승인유예대상 기존물질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19년

▶ (’20.8.24.) 	 기존살생물물질 743종 고시 개정

▶ (’20.12.31.)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20년

▶ �(’21.1.26.)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위임(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21.6.2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021년

▶ (’22.1.2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 (’22.6.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 (’22.12.30.)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중 
48종 승인 물질 목록 발표

2022년

▶ �(’24.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4.4.30.)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 (’24.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 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4년

▶ (’25.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5년

▶ (’23.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 (’23.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56종 승인)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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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 15개 첫 승인
▶ (’24.12.31.) 	 �미승인(~’23.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 

기피제는 ’24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금지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 이전이라도 제조·수입금지 제품 존재

▶ �(’25.6.30.)	 �’23년 12월까지 미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는 ’25년 6월까지만 판매·유통 가능

▶ �(’25.12.31.) 	 �미승인(~’24.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는 ’25년 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25.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197개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및 구제제로 
신고·승인된 제품이라도 이때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유예기간 지속(~’26.12.31)

2024년

2025년

3.1.2. 향후 일정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일정을 따르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의 
용도(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확인하고, 만약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제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한다면 법 부칙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를 따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살생물물질

▶ �(’27.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 �(’28.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7년

2028년

▶ (’29.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 (’29.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2029년

▶ (’30.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0.1.1.) 	 �승인된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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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생물제품

▶ �(’26.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하는 의무 시작

▶ (’26.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필터, 섬유 등의 제품이라도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26.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6.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30.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0.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액상 제품, 섬유, 의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제품이라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30.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0.12.31.) 	 ��미승인(~’29.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는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30.12.31.) 	 �미승인(~’29.12.31) 현장발생·미생물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27.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7.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목재 등의 제품이라도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27.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8.12.31.) 	 �미승인(~’27.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 
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8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29.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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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31.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32.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2.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건축자재, 재료나 장비, 박제물, 선박 등의 
제품이라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32.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8.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8.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8.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29.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9.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1년

2032년

2028년

2029년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 살생물처리제품

▶ �(’27.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다만, 공산품 등 일반적인 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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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33.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32.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2.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4.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4.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1년

2033년

2034년

2032년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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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https://

ecolife.mcee.go.kr/ecolife/main)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1.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초록누리 첫 화면 중앙에 위치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찾고자 하는 제품의 신고번호, 제품명, 기업명 등에 따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목록에 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제품의 신고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 여부 확인 방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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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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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질정보를 통해 제품에 사용된 개별 물질을 선택하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예방조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도안보기를 선택하면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도안을 표시면적의 

크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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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도 찾고자 하는 제품의 승인번호, 품목, 제품명, 업체명 등에 따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목록에 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제품의 승인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한 초록누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첫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화학제품정보” 메뉴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을 선택하면 승인된 제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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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살생물처리시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은 승인되었거나 승인유예 중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3.1. 승인된 물질 또는 제품의 확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승인되면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구축 완료시 https://ecolife.mce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 사이트에 링크한 후 첫 화면 상단의 ➀ 살생물제 메뉴로 가서, ➁ 살생물물질에서 8번째 메뉴인 ➂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공개를 누르십시오.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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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은 ➀ 살생물제 메뉴로 가서, ➁ 살생물제품에서 8번째 메뉴인 ➂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 공개를 

누르면 현재 승인된 살생물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승인된 살생물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 확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보존제를 포함한 많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예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존살생물물질의 목록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누리집(https://nics.mcee.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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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시 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검색어를 살생물물질로 하면, 다음과 같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최근 개정된 고시입니다. 여기에서 파일(클립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고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3.2.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내용 확인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첫 화면 상단을 보면 다음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중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메뉴를 누르십시오.



42

아울러 검색어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하면, 다음과 같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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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의 제조·수입사 확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old.keiti.re.kr/) 첫 화면에서 상단의 알림마당 메뉴의 

공지사항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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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메뉴 중 살생물제 메뉴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첨부파일 목록의 붙임 2.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일한 CAS NO.의 살생물물질이라도 승인받은 제조·수입사만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업체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승인받은 제조·수입사의 

물질이어야 함)을 공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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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살생물제품

앞서 설명드린 3.3.3.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인 

경우는 ➀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거나, ➁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은 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나. 특정 유해 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다. 항균 등 모호한 표현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암묵적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설명 사례

가. 질병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탈취 및 바이러스 억제로 
질병 예방(에어컨 필터)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에어컨 
필터)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항균 먼지봉투(청소기 
먼지봉투), 항균 곰팡이 방지 
수지(전기밥솥)

04

살생물제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방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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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

구분 설명

주기능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주기능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주기능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능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주기능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4.1.2.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 기능에 관한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살생물처리를 하였으면, 살생물처리제품이 됩니다. 만약 살생물처리제품이 

가진 살생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대중의 건강보호 등 살생물제품이 되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단지, 제품보호를 위하여 살생물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1.3.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은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품 구분에 따라 4.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1) : �살생물처리는 하였으나 어떠한 효과 주장도 없는 제품(가전제품의 부품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항균처리에 대한 어떤 광고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2) : �살생물처리를 하였고, 그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항균처리를 하여 가전제품 표면에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등과 같은 광고·주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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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하였나?

살생물 효과 등에 대한 주장이 있나?

제품보존이나 보호 외 
살생물기능에 대한 주장이 있나?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에 해당하나?

살생물기능이 제품의 주된 기능인가?

살생물처리제품(2)

해당없음

살생물처리제품(1)

살생물처리제품(2)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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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살생물제품 판매 이전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자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품 시장 출시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유형별 승인유예기간내 제품 승인(법 제20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사용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등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준수(법 

제20조제2항)

• 구매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정해진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법 제27조)

• �살생물제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위해 방지를 위한 문구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광고에 포함(법 제34조제1항)

4.2.2. 살생물제품 판매 이후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제품 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수량, 함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을 기록(전자문서 포함)하고 10년간 

보관(법 제49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함유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2년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보고(법 제49조제2항)

살생물제품의 법적 의무4.2

◈ �살생물제품은 제품유형에 적합하게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만을 사용하여 법 부칙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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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공통 의무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 등 

승인받은 범위에 맞게 사용(법 제28조)

•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법 제30조)

•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기록 및 보존(법 제49조)

4.3.2. 표시 의무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상기의 공통 의무이외에 추가적으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승인 단계에서 처리제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경우는 효과나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 살생물처리제품이라도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단계에서 표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주의사항(알러지 유발물질,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함량 제한 등) 등을 
처리제품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는 제품의 겉면에 합니다. 만약, 제품 겉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품 
포장, 첨부문서, 라벨 또는 태그(꼬리표)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분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경우 여러 가지 살생물처리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냉장고 손잡이가 항균처리된 부품인데 항균 
기능을 주장하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때, 냉장고 문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냉장고 손잡이에 대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면 됨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제2부 2.11.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유형에 따른 법적 의무4.3

◈ �살생물처리제품의 법적 의무는 법 부칙제4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한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항균 등)을 하면 법 부칙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 ’25년 
12월전에 부적절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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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사는 법에서 정한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을 확인하여 적법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당 부품의 

표면 또는 완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05

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 방법

가전제품 제조사5.1

단계

1

3

4

2

할 일

공급망 관리

소비자
정보 전달

기록 보관

가전제품사
자체 관리

세부 내용

- 가전제품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부품 확인
- 부품 공급사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교육 및 value chain 관리

-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소비자 요청시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보관

-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부품 사용시 가전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살생물제 관련 표시사항 기재

- �법 제34조에 따른 가전제품 표시·광고 금지 문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적절한 
표시·광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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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공급망 관리

우선은 가전제품 제조사와 살생물제인 부품 공급자 간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 현행 및 기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안전원고시)를 확인하여 법 부칙제4조에 따른 적법 여부 확인 필수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후)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였는지 확인
※ ’26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유통 의무가 시작되므로 규제 이행 일정 확인 필요

이때 적법한 살생물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3.3.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확인

•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 CHEMP 공개 정보 확인

• 승인된 살생물제품 및 제품의 제조·수입사 정보(승인 후 공개예정): CHEMP 공개 정보 확인

현재 다수의 가전제품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서에 따라 제품 유형에 적절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 전산 기반 관리체계 같은 전산망 등을 구축하여 공급망을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주기적인 공급망 대상 교육 및 세미나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전사별 자체 제품내 화학물질 관리지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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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부품 공급사가 처리제품　제조·수입사임에도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처리제품의 소비자로서 부품 공급사에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에 따른 

정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5.1.2. 가전제품사 자체 관리

① 표시기준 준수

가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중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을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복합제품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른 표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가전제품의 표시>

• �가전제품 제조사가 냉장고 내부의 벽면 등을 살균하기 위하여 이온발생기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이온발생기에 대한 표시사항을 냉장고 겉면이나 사용설명서 등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본 가이드라인 ‘제2부 2.9. 살생물제품의 표시’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의 표시>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가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전제품 

판매 시에 광고할 계획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광고할 

계획이 없지만, 손잡이 부품 공급자가 이미 시장에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광고하거나 주장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손잡이 부품 공급자가 시장에 출시되는 손잡이에 대해 항균처리된 효과를 주장한다면, 손잡이나 냉장고 사용설명서 등에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지만 손잡이 공급자나 냉장고 제조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나 주장을 통해 알릴 계획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전제품내 부품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은 가전제품 

사용설명서가 적절할 것입니다.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된 부품의 목록을 

제시하고, 부품별로 「화학제품안전법」 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맞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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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절한 광고

가전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가전제품의 항균처리로 인한 효과를 표시·광고하고싶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균처리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전제품 자체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균처리를 통해 제품 자체를 위생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항균처리된 제품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위생이 증진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할 때 가전제품 제조사가 사용한 표시와 광고만 사용하도록 계약 또는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매 유통사의 잘못된 표시 광고로 인해 가전제품 제조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5.1.3. 고객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전달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등)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소비자가 가전제품 제조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전제품 제조사에서는 해당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45일 이내에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1.4. 관리기록 보관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 기록 등을 보관하여, 

가전제품 제조사가 「화학제품안전법」 이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언제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전제품 제조사가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와 광고를 이행하였으나 다른 판매자가 가전제품 제조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잘못된 광고를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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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 공급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에서 정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살생물물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5.2.1. 1차 부품 공급사

최종 가전제품사에 공급하는 부품에 대하여 하위 공급망(2차∼n차)에서 공급하는 부품(원자재)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해당 제품유형에 적합하게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인통지서 등 승인정보를 하위 공급망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위 공급망으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및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통지서 등 승인정보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부품 공급시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전제품의 부품에 1차 부품 공급사가 직접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가전제품 제조사에 공급한다면 1차 공급사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가전제품 제조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2.2. n차 부품 공급사

① 살생물제품 부품 공급사

상위 공급망에 판매하는 부품이 살생물제품이라면, 해당 부품은 사전에 독성시험, 위해성평가 등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승인통지서를 상위 공급망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살생물처리제품 부품 공급사

상위 공급망에 판매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도 최종적인 가전제품 또한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공급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는 부품의 

제작과정에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였거나, 살생물처리제품인 직접부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 �(공급사가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는 경우) 살생물처리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이 적법한 

유형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의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고, 가전제품 제조사 및 상위 공급망의 검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균·항균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부품 공급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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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무엇보다 부품 공급사가 자신의 제품(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 

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a)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전제품 제조사에게 살균·항균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효과·효능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정보만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가전제품 제조사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품 공급사가 부품의 생산과정에서 제3의 업체(부품의 부품 

공급사)로 부터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처리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부품에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나?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나?

부품에 살생물 효과
효능 주장을 할 것인가?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의무 이행 및 
상위공급망에게 처리한 

살생물제 정보 제출

해당없음

제품 교체

기록 보관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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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품에 대한 표시·광고 의무사항

1차부터 n차 부품 공급사의 경우에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27조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정보를 표시하여 상위 공급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처리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니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품 

공급사뿐 아니라 최종 완제품인 가전제품 제조사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서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품 공급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 
부품에 들어 있나?

부품에 살생물 효과
효능 주장 있나?

부품에 처리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확보하였나?

제품에 살생물 효과
효능 주장 할 것인가?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의무 이행 및 
상위 공급망에게 처리된 살생물제 

정보 제출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록 보관

확보 후 다음단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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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살균·소독의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은 살생물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살균·소독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장착한 가전제품은 그 자체가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버몰에서 가전제품의 부품이 아닌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화학제품일 

경우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제품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 

과대광고나 주장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가운데 어느 것이건 간에 

제품 제조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주장하여 가전제품 제조사나 

부품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등의 제품 제조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에 대해 올바른 표현을 하였고, 제품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변경하거나 추가한광고나 주장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5.3.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누구나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의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수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것이 되고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 및 3호).

만일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부품의  제조·수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지 않고, 유통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였다면 유통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유통 사업자에게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제공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 에 

부합하는 광고와 주장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통 사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을 위반하는 광고 및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가 제공한 잘못된 광고 및 주장에 근거한다면, 유통 사업자와 제품 제조사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되며, 

유통 사업자는 제품 제조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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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품 제조사는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정확히 

하여,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만들어 유통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비록 

제품 제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이로 인해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하는 가전제품의 부품과 소모품 중에는 살균제,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살생물제품이 승인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된 내역과 다른 주장(효능, 용도 등)을 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제품의 이용자의 사용 후기에 회신하는 경우도 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살생물제품의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한 광고 및 주장 때문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추가한 광고 및 주장이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바와 

다를 경우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통신판매업자가 집니다.

▣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을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에 대하여 임의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 및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광고와 주장을 

하게 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화학제품안전법」 에도 저촉됩니다.

더 나아가 통신판매업자가 제품 제조자가 주장하지 않은 살생물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등에서의 

살생물 효과를 주장한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제조자가 사용하는 광고 및 주장을 넘어서 광고 및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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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여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면 ‘3.2.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역할’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상품등록시 주의사항 고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통신판매 의뢰자와 함께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며(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를 위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화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정보 등록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사이버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준수하기 위해 통신판매 

업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약관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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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등록시 사전고지는 해당 약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계약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업자의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 및 주장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신판매 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 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이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의 구성에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제재 목적의 정당성, ② 

제재 사유의 객관성, ③ 제재 내용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내용 중 “금지행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 등록 전후로 다음 내용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① �통신판매업자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의 표시·광고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

② �①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등)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등록한 상품정보가 「화학제품안전법」 상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에 근거하여 중개 중단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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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나누어 규정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 

업자의 “제재조치”는 “제재절차”와 구분하여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약관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약관에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중 관련 내용 예시

제0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의무)
①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정보 관련 광고 및 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4항) 이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법령과 약관 위반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명 요청에 답변 및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또는 동 약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0조(금지행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 · 판매를 금지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지행위 …

제0조(제재 절차 및 조치)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를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인지하였을 경우, 제재조치에 앞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의 요청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의 등록상품 관리
3. 사이버몰 이용자의 신고

4. 기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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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요청내용이 위해 방지의 목적인 경우, 소명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0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 금지행위 유형 비고

1. 통신판매중개업자 개선권고 경미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2. �서비스 제한 1(전시, 검색, 
광고 제한)

중요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3. �서비스 제한 2(등록, 판매, 
중개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및 소비자 위해정보에 따른 
중개제한 요청 등에 근거

4. �법령 위반사항 공표(거래자 
개별공지, 일괄공표)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거래기록에 근거한 개별통지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낮지만, 주의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공표 

5. 거래취소(환불 포함) 중대한 법률위반 

6.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계약해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7. 재가입 차단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및 상습기준 초과

※  �안전·표시기준 위반의 정도, 소비자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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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행위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중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정 요청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사이버 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에서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을 금지하는데,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②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발견하는 즉시 삭제의무는 사용약관의 금지행위 및 제재절차 및 조치 내용에 반영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고,

•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정보를 
토대로 리콜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상당한 주의인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유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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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판매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조문 보기

▣ 제조·수입자의 법 제20조,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을 받은 경우, 제품승인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등 법 제34조의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법 제3조제8호 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 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은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도 적용되며, 상기 내 용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 의 문구의 사용도 금하고 있음

만약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제품승인등(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이 중지 된 살생물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6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유통자의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승인등(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장·광고하는 살생물제품유형(살충제, 살균제, 보존제 등)에 부합하게 

승인을 받지 않아 미승인 살생물제품,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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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8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 뿐 아니라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생활화학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조·수입·판매·유통자에게도 적용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변경하면 그 책임이 판매자에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자에게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의 내용>

항 각호 각호의 내용

①항

1.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4항)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8항)

2.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법 제17조)

3.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법 제26조)

다.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법 제27조)

4.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법 제28조)

②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 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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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등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판매 등이 금지되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또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 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는 법 제52조의 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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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부품 또는 제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① 법 제20조 및 제26조 등 제품승인 위반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변경승인 및 표시기준 등 위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정보, 효과·효능 등의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 받는 등 변경승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제품인 가전제품이나 부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효과·효능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보고의 위반

법 제36조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라 

제조·수입한 살생물제품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을 2년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록·보존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제조사 및 부품 공급사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처벌조항5.4



69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5.4.2. 부품 또는 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①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에 적법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 중인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위반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전제품 제조사가 가전제품이나 제품을 구성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처리제품 제조·수입자나 부품 공급사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이나 부품을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주장한 경우 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의 위반

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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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의 부품중에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중인 품목이 일부 존재함

◈ �그중 항균처리된 필터, 전기분해형 살균기 부품 등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해야하는 품목에 
해당하고, 가습기 관련 부품 등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함

1.1.1.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방법 및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준수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FITI시험연구원

▶ ��KATRI시험연구원

▶ �KOTITI시험연구원

다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

chemp.mcee.go.kr/)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0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부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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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시험·검사기관)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5.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표시견본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출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제조자
혹은

수입자

시험검사
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

제조·수입 전

보완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개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수령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수령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신청 확인결과서 발급

시험·검사 적부 판정

Chemp 화학제품관리 
시스템

(기업마스터 등록 및 회원 가입)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수 검토/보완 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등

<제출 서류>
확인결과서 사본, 
제품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 견본 등

확인결과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

<시험검사기관> KEITI, K-ECO, KCL, KTC, KATRI, KTR, FITI, KOTITI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전성분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정성 검토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

보
완
요
청

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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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장착되는 공기정화용 필터는 현재 「화학제품안전법」제5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고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 제품내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기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제품 겉면 및 포장 등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균처리 필터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제형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1)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항균처리 필터내 사용가능 보존제물질 방출량¹) 기준>

(단위 : mg)

연번 물질명 안전기준2)

1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4 산화아연 50 이하

5 질산은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

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2)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존제물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평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고시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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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항균처리 필터내 사용가능 보존제물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존제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균처리된 공기정화용 필터를 장착한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균처리 필터” 표시라벨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4-25-0001
품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용도: 공기청정기용
제조연월: 별도표기

제품명: 공기청정기용 필터
제형: 필터형
중량‧용량‧매수: 300×200mm

제조자, 주소, 연락처: ㈜코리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1-1, 02-987-1234
사용 물질
주요물질: 폴리프로필렌 보존제: 구리
사용방법
① 포장을 제거한 후, 필터를 장착부에 삽입하여 주세요.
② 제품 개봉 후 바로 장착하여 사용하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① 필터는 사용환경에 따라 교체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③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④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응급처치
①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②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필터 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항균처리필터 업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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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기분해형 살균기

청소기, 비데 등의 가전제품에 부품으로 장착된 전기분해형 살균기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제5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고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살균제(전기분해형 살균기용)”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제형 검출 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전 제형 -1)

4 수은 전 제형 1 이하

5 산화에틸렌 전 제형 -1)

6 아크릴산 전 제형 -1)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12 염화벤잘코늄류2) 분사형

13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14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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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3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4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5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내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안전기준

일반물체형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1 유효염소1) 0.019 이하 0.008 이하 0.0025 이하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분해방식으로 수돗물, 염화나트륨, 
염산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

또한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장착한 가전제품(청소기, 전해수기, 비데 등)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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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형 살균기” 표시라벨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4-21-0001
품목: 살균제
용도: 전기분해형 살균기용(변기 수조용)
제조연월: 별도표기

제품명: 전기분해형 살균수 발생장치
제형: 분무기형, 기타(자동분사형)
중량‧용량‧매수: 최대 300 cc/min

제조자, 주소, 연락처: ㈜코리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1-1, 02-987-1234
사용 물질
주요물질: 물, 유효염소
사용방법
①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①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시오.
② �공기 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사용하시오.

③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⑤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⑥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⑦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⑧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응급처치
①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② 제품에 직접 노출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분해형 살균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 �다만, 전기분해형 살균기(신고된 제품 포함)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살균제” 유형으로 유예기간 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전기분해형 살균기 업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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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완

1.2.1. 승인 방법 및 절차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내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제조자
혹은

수입자

화학물질
안전원

제조·수입 전

보완

제조·수입 개시

승인통지서수령

미승인 통지승인 통지

제조·수입 불가

제품 승인 신청

Chemp 화학제품관리 
시스템

(기업마스터 등록 및 회원 가입)

제품자료 접수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 여부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등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

90일 이내

보
완
요
청

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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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제출 자료

1. 신청인 일반정보

2. 신청제품정보(제품명, 품목, 제형 등)

1.화학물질의 식별정보(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2. 화학물질의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5. 화학물질의 유해성

6.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행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1. 효과·효능

2. 해당 제품의 유해성

3.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노출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승인이 완료되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승인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법 

제3조제8호의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제품 유형에 따라 반드시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도 법 제20조 등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1.2.2.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에 사용된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5조,제7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자료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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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개요>

품목 사용목적 구분 제형 재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 내 부품

자체의 보존
살생물처리제품

필터 부직포 등 

수조 플라스틱 등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제형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1)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이와 같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 시에는 제품내 함유된 성분과 독성자료, 위해성 및 효과·효능 

자료, 용출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자료 요약>

품목

제출 자료
추가

제출 자료성분
분석

독성 위해성
효과 
효능

용출
시험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용출기준 이상 ○ △ ○ ○ ○

제품가동 조건

반복흡입독성

용출기준 이하 ○ △ - ○ ○ -

○ : 승인신청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
△ : 승인신청시 자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 : 승인신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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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출기준

(단위 : mg/L)

Ag
Zn

Cu Si Ti
Zinc Oxide Zinc Pyrithione

0.0003 0.013 0.0006 0.0008 0.23 0.04

* 용출기준 항목 5종 외의 물질 사용시 위해성평가 결과 첨부

또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 업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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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살생물물질이 생성되는 부품이 장착된 가전제품 존재

◈ �가전제품내 주로 사용되는 현장발생형 살생물제에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OH라디칼 발생장치 등이 있음

◈ �현장발생형 제품은 소비자 안전성 및 제품의 효과·효능이 현재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한점이 
존재함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화학물질안전원)에 따라 현장 

발생형 살생물물질은 OH 라디칼,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활성염소 또는 이산화염소, 알칼리이온수, 테트라아 

세틸에틸렌디아민(TAED)과 과탄산나트륨에서 생성된 과초산 등으로 ’2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연번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CAS No.

1 Hydroxyl radical 3352-57-6

2 Ozone generated from oxygen 10028-15-6

3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acidification 10049-04-4

4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oxidation 10049-04-4

5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ultraviolet rays 10049-04-4

6 Superoxide 11062-77-4

7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chloride of ambient water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8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hydrochloric acid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9 Alkaline ionized water 고유번호 없음

02

현장발생형 살생물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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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CAS No.

10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air or water 고유번호 없음

11
Peracetic acid generated from tetra-acetylethylenediamine (TAED) and 

sodium percarbonate
고유번호 없음

12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OH라디칼, 활성산소 등 

현장에서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은 ’29년 12월까지 “살균제” 유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한 

기업의 물질·제품에 한해 원료 및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OH라디칼 발생장치 부품2.1

※ 신고기업 현황(’25년 8월 기준)

▶ Hydroxyl radical: 서울바이오시스(주) 등 26개 기업
▶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air or water: ㈜두원전자 등 32개 기업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

다만, OH라디칼의 경우 현재 정량적 분석 및 독성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외에서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물질 자체의 반응성이 커서 세포·DNA 손상 등을 통해 암, 노화 촉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평가기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승인을 통해 안전성 및 효과·효능이 확인되기 전까지 OH라디칼 생성 부품의 장착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OH 라디칼 생성 부품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문구(부품을 분해하지 마시오 등)를 표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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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물체 등의 살균을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방출하는 제품의 경우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를 부품으로 장착한 가전제품의 경우 앞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의 설명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 제품 관리기관

신고대상
(살균제)

인체 접촉 및 호흡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공간용 제품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기타 제품)

인체 접촉 및 호흡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공간용 제품

(실내공간용, 차량용 등)
화학물질안전원

다만, 신고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 위해성이 우려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발생 부품2.2

전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염산, 염화나트륨 등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를 이용하여 살균·항균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을 가전제품내 장착한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제품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 살균제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은 앞서 수록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에 의한 활성염소 발생 부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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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살균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억제 기능을 지닌 
가전제품 존재

◈ �부품의 형태, 물리적 특성, 고열 효과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억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들이 이에 
해당함

◈ �살생물제 안전관리 범위에는 제외되나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실험적으로 입증된 
효과·효능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함

3.1.1. 여과 및 흡착 등을 통한 미생물 저감

박테리아 크기 이하의 포집 효과 또는 전하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흡착하는 형태 등의 필터 제품은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생물 저감 방식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03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종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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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열 스팀을 이용한 미생물 억제

고온의 증기 등을 이용하여 세균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세포를 사멸 또는 미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살균·항균 기능을 하는 

제품은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1.3. 자외선(Ultra Violet) 살균

자외선(UV) 소독 장치는 자외선의 효과를 통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원생동물의 DNA와 RNA를 손상시켜 

유기체의 증식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촉매 등을 이용하여 물 속의 산소 또는 과산화수소 등과 같은 물질을 활성화하여 오존, 라디칼 등 

생성을 통해 살균·항균 기능을 발휘하는 UV 제품의 경우 살생물제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UV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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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비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살균·항균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제품들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에 살균·항균기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반응이 아닌 

비화학적인 작용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광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화학적 방법을 통한 살균·항균 기능을 하는 부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타법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임을 주요 광고 포인트로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함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의 관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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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전제품 항균처리 광고 사례

Part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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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1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원단 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필터의 미생물 성장 억제를 위해 항균처리된 원단 필터

사례 1

개선안

필터 내 바이러스/세균 99.99% 감소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필터 내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례 2

개선안

집진필터에 항균소재 적용으로 필터 성능 및 
위생성 강화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집진 필터에 항균처리 소재를 적용하여 필터의 보존 성능 
강화

사례 3

개선안

산화아연 항균섬유로 제작된 집진필터로 필터 내 세균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산화아연으로 항균처리된 섬유로 제작된 이 집진필터는 
필터 내 미생물 증식 억제에 효과적임

사례 4

개선안

집진필터에서 황생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구체적 균주명, 99.9% 삭제

사례 5

개선안

필터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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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2

살균 비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살균’ 삭제

사례 1

개선안

유로 전해수 살균, 물통 전해수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전해수 살균기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함

사례 2

개선안

대장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을 99.9%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구체적 “균주명”, “99.9% 살균” 삭제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부품에 국한된 효과·효능임을 명확히 기재

사례 3

개선안

99% 살균으로 매일 새 비데 수준의 손쉬운 위생관리를 
경험해보세요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99% 살균”, “위생관리” 삭제 또는,
자체 전해수 방출 기능을 통해 비데의 유로-노즐-도기에 
미생물 증식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 4

개선안

99% 항균시트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99.9%’ 삭제, 항균처리된 시트

사례 5

개선안

변좌

노즐/도기 
관리용 
전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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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3

안심 항균 핸들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 삭제)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세균이 
잘 자라지 않게 돕습니다

사례 1

개선안

항균 탈취필터의 냄새 원인균 제거를 통한 강력한 탈취 
효과로, 냉장고 안 음식 냄새를 잡아줍니다.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처리된 탈취필터를 통해 냉장고 안의 악취를 
잡아줍니다.

사례 2

개선안

세탁기4

은이온 항균 세탁기 자체가 세탁물의 오염도를 
파악하여 세탁물 구석구석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항균 삭제) 은이온 항균처리가 세탁기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사례 1

개선안

손잡이

세탁기

탈취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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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5

청소기6

항균 곰팡이 방지 수지 재질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항균 삭제) 항균처리된 수지를 사용하여 부품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례 1

개선안

항균 먼지봉투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처리된 먼지봉투

사례 1

개선안

항균 다회용포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처리된 다회용포

사례 2

개선안

내솥

먼지봉투

청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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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신발관리기7

바이러스 99.99%, 세균 99.9%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99.9%” 삭제 및 제품보호 명시

사례 1

개선안

빠르게 살균하는 청정 의류케어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살균” 삭제

사례 2

개선안

옷감 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효과적으로 
살균해줍니다. 바이러스(인플루엔자A 등 10종,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등 9종).
집먼지진드기 제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살균” , 특정 균주명 삭제

사례 3

개선안

의류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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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키오스크8

전자레인지9

항균 코팅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처리 코팅

사례 1

개선안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항균 인증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항균처리로 제품 내벽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사례 1

개선안

항균 작용으로 위생적이며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항균” 삭제) 항균처리가 된 내벽은 세균 
억제와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2

개선안

스크린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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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10

항균구리 극세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구리로 항균처리된 극세필터

사례 1

개선안

유해 세균 99.9% 항균 가능한 항균 구리 극세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99.9% 삭제) 구리로 항균처리된 필터가 필터 내 
세균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사례 2

개선안

시험결과 : 항균구리 극세필터에서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구리로 항균처리된 극세필터가 필터 내 세균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사례 3

개선안

항바이러스/항균 99.9%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광고 문구 삭제

사례 4

개선안

먼지를 걸러내는 극세필터에 항균처리를 해서 먼지에 있는 
세균의 번식까지 억제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먼지를 걸러내는 극세필터에 항균처리하여 필터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사례 5

개선안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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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Q & A)

Part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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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품 신고·승인 및 표시방법1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물질 및 제품들의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만 하면 
사용 시 문제가 없는지?

▶ �가전제품의 주 사용 보존제(제품보존용·제품표면처리용·섬유가죽류용 등)는 현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된 경우, ’27.12월까지 물질승인, ’29.12월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제품승인 신청을 ’28.12월까지 한 경우 ’30.12월까지 승인유예기간 연장)

▶ �이에 해당 경과조치 기간 내 살생물물질·제품의 사용은 가능하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신고(살균제(현장발생형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또는 안생품 승인 제품(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생활화학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 수입·제조 전 법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안생품 

신고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필수

Q.1

가전제품에 장착하는 필터에 보존제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표시라벨 부착 방법은?

▶ �보존처리된 필터는 현재 안생품 신고 제품으로 관리 중이며, 완제품 판매 시 기장착된 필터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별도 판매되는 필터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별표6의 

표시방법에 따라 제품 겉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고시 별표 6, 표1 참고)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첨부문서로 표시 가능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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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겉면 등의 표시·광고 문구2

가전제품의 홍보물에 “살균”, “항균”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지? 살생물제품이 부품인 
경우 부품명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해당 부품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품명에 “살균”, “항균” 단어의 사용이 가능하나, 

- �해당 문구가 살생물처리제품명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됨

▶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직접적인 살균, 항균기능이 있다는 주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을 목적 항균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Q.3

“위생”, “위생적이다” 등의 표현은 사용해도 되는지?

▶ �항균 효과로 인한 “위생적”이라는 주장을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에 대한 명시없이 표현하는 

것은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으로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Q.5

항균처리 시 효과·효능에 대한 구체적 균주명 또는 수치 주장을 해도 되는지?

▶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와 살생물기능(제품이외의 대상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는 

살생물제품의 판단 기준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주장에 해당되므로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는 부적절한 표현임

※ �미국 FIFRA의 경우 특정 유해생물과 연관된 주장을 할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Pest Control Products Act에 따라 보존제의 승인된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병원균을 처리제품에 
표방하는 것은 금지됨

Q.6

살생물처리제품 제품명에 “항균처리”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는 “항균처리된 부품명” 등 제품 자체에 처리되었다는 표현은 가능하나, 

제품명에는 “항균” 이라는 표현이 주기능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에 사용해서는 안됨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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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생형 살생물제 관련3

현장 발생형  살생 물제 품의  승인주체 는  “ 완제 품  가 전  제 조· 수입사 ” 인지 ,  “ 부품 을 
제조·수입하는 부품사”인지?

▶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 및 제품승인 대상이며, 완제품 

가전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완제품 판매 시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살생물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살생물제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Q.7

승인 경과조치 및 책임소재4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예기간 종료 후 안전·표시기준 규제의 시행 시점이 제조·수입일 
기준인지, 판매일 기준인지?

▶ �(제조·수입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경과조치 기간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판매·증여 기준)  상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및 증여, 또는 판매 및 증여를 위한 진열, 보관을 허용하고 있음

▶ �단, 해당 규정은 경과조치기간(처리제품 제조·수입)이 종료한 이후 6개월까지 제품의 자유로운 

판매·유통의 의미가 아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임

Q.8

부품 제조사가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는?

▶ �미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된 경우 살생물물질·제품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도 법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단, 고의성 여부의 판단에 의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의 수준은 조정될 수 있음

▶ �이에 살생물물질 및 제품 등 원재료 제조자의 제품승인 규정 등의 「화학물질제품법」 제도이행에 대한 

인식 및 노력과 완제품 제조과정의 협력사 간 살생물제 정보전달 및 확인이 필수적임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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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관리5

원재료(협력사) 제조 업체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지 않고 제품에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처벌 등이 있는지?

▶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는 물질 등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음

▶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자는 회수, 폐기 조치와 법 56~58조에 

따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임

Q.10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살생물물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제품 내에서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다면 이는 살생물 

물질에 해당함 

▶ �이 물질을 승인유예 받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로 신고하여야 함

▶ �이에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사로부터 추가로 신고하게끔 안내해야함

Q.1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면 유예기간 동안 물질의 사 용이 가 능한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고 시 계속 사용 가능한지?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간 내에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의 연장 신고 

규정 및 절차 없음

Q.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고내용 및 필요서류 등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됨 

▶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 종합자료실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개요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참조 가능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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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수입하는 기업에서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주체는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므로 국내 수입 기업에서 신고 

가능함

▶ �또한,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는 자는 요건을 갖춘 자(국내 국적 또는 국내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가진자)를 선임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의해 신고된 물질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제품 내 사용이 

가능함

Q.14

사출물 내 오일(살생물물질 해당)을 바르는데 외부에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로 신고해야 하는지?

▶ �국내에서 제품 내 사용하기 위해 제조·수입되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은 인체 노출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물질 및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승인유예기간(살생물제품의 경우 경과조치기간) 동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가 필요함

Q.15

가전제품 내 장착되어 있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해당 살생물제품 내 포함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주체 및 기관, 비용/소요기간 등은?

▶ �살생물제품 승인 및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는 해당 제품 및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이행 

주체임

▶ �살생물제품 승인에 대한 소요비용 및 기간은 해당 물질의 정보 확보 용이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는 별도의 소요 비용 없음

▶ �업체가 화학물질안전원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에 이미 등재된 물질인 경우 업체 추가 등록만으로 가능(수일 

내 신고 완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승인이행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승인시 필요한 독성자료 생산·저가 제공은 생산 단가의 
3～5%, 효과·효능 및 성분 분석 비용은 실비로 시험단가의 70～90%를 지원 중임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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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정보(라벨)는 해당 부품에만 
부착하면 되는지?

▶ �완제품에 장착되는(탈부착형)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살생물제품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표기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 세부내용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참고

▶ �완제품의 기 장착된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

Q.17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등 관리6

살생물처리제품 내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했는지 준수 여부 확인 등 정부의 시장 내 
사후관리 계획은? (항균 효과 미홍보시)

▶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효율적 시장 

감시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 지방·유역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후관리로 시장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만이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Q.18

살생물제 관련 가전제품의 라벨링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안생품)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및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등은 안생품 

신고 및 승인제품에 해당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에 따라 

표시사항 기재

※ 세부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참고

▶ �(살생물제품)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후에는 해당 가전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및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세부내용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참고

Q.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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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처리제품) 상기 안생품을 포함한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기재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완제품 상에 표시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 �(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품 내 보존기능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물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정보제공)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조·수입하는자에 청구 가능, 해당 제조·수입자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함

Q.20

직구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 �경과조치 규정이 만료된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을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를 사용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 판매 차단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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